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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어선 조업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우리나라도 어선

의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어선 조업량, 불법조업 유무를 판별한다. 현재까지는 어선의 불법조업 유무 판

별은 어선의 위치정보 기반으로 이루어 졌으나, 허가받지 않는 어구를 사용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판별은 불

가능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어선 항적과 조업면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어선 조업 판별모

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선 항적데이터를 시계열 단위로 전처리하여 학습 이미지들을 생성하고, 

해당 어선의 조업면허 정보를 레이블로 하여 학습 데이터를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에 적용한다. 제안하는 방

법의 검증을 위해 1년 동안 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의 분류정확도는 71.5%를 얻었다. 

키워드: 조업종류 판별(fishery classification),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딥러닝(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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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구 인구의 37%는 수산자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한다[1]. 최근 

기후변화와 세계 인구 증가로 인해 수산자원의 고갈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와 어업 산업에서는 체계적

인 어업자원관리와 불법조업 감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불법조업 선박은 허가 받지 않는 조업구역에서 조업하는 

형태와 허가받지 않는 어업방식을 행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강제 장착을 의무하도록 하여, 그들의 실시간 조업정

보를 각국의 어업정보센터로 전송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항행하는 어선이 다른나라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금어기시 조업이 불가한 해역에서 조업하는지를 판별한

다. 

하지만, 어선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어구 외에 다른 어구를 

가지고 조업하는 것에 대한 판별은 어선 항적데이터로 판별이 불가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선 항적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학습하여 

어선의 조업을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어선 조업판별 모델

어선의 조업 판별을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선박 위치, 

속력, 침로정보를 2초~10초 이내의 간격으로 수집된다[4]. 이 데이터

들은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 적용을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보간하고, n 개의 이미지 세그먼트로 분류하였다. 각 항적의 

조업면허 정보는 해당 선박이 허가받은 업종(예, 유자망, 안강망, 

통발어선 등)의 범주형 데이터를 레이블값으로 지정한다. 

제안하는 딥러닝 모델은 각 이미지 세그먼트를 공통의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 학습하여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연속되는 이미지 특징들을 LSTM(long short-term 

memory) 네트워크에 순차적으로 학습하였다[3]. 해당 항적의 면허정

보는 Output label에 할당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어선 항적데이터 

전처리와 제안하는 모델의 개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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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preparation and Proposed CNN-LSTM architecture

III. 실  험

제안하는 모델의 실험을 위하여 2015년 1년동안 제주도 주변해역

의 어선 항적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각 선박에 대한 어선업종 정보를 

조사하였다. 딥러닝 모델에는 65,210개의 학습 이미지와 21,000개의 

테스트 이미지셋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을 위한 어선의 항적길이는 

1시간으로 하고, 12개의 세그먼트(5분간격)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제안한 모델에 학습을 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에 의해 실험 한 결과 

71.5%의 어선 업종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어선의 조업 종류를 판별하기 위해 AIS 데이터기반의 

어선 항적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학습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어선에 대한 조업종류를 판별이 가능하여 향후 어업자원 관리나 

불법 조업여부 판별에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모델의 정확도 향상과 

조업/비조업 판별은 향후 연구내용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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